
석유화학제품도 타이완에 밀린다
무역협회 , PTA 추격전에 Olefin 유도제품은 추월 … 증설이 원인

타이완의 중국시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수출증대 노력으로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주력품목 수출까지 잠식

당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 수출도 일부 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시장에서 한국-타이완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1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중국

수출은 둔화된 반면 타이완의 중국 수출은 급증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

적했다.

1998년 타이완의 90% 수준이었던 한국의 중국 수출은 2002년 1-8월 73% 수준으로 격차가 더욱 확대됐으

며,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 역시 1998년 10.7%에서 9.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이완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1.9%에서 12.8%로 오히려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20대 수출품목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998년 19.6%에서 8월말 현재 16.6%로 하락한 반면, 타

이완은 15.6%에서 19.8%로 높아져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주력품목에서 조차 타이완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타이완의 20대 수출품목은 한국 수출액이 1998년 49억달러로 타이완의 77% 수준이었으나 2002년 8월말 현

재 63억달러로 타이완(121억달러)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국·타이완의 중국수출 비교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HS
한 국 타이완 비 교

평가
1998 2002 1998 2002 1998 2002

반 도 체 8542 357 1,136 796 3,338 44.8 34.0 ▽

전 자 관 8540 666 907 422 169 157.8 536.7 ▲
무선통신기기 8525 4 848 0 171 - 495.9 ▲

유류제품 2710 900 693 34 63 2647.1 1100.0 -
액정디바이스 9013 11 598 44 1,148 25.0 52.1 ▽

PTA 2917 263 566 20 278 1315.0 203.6 ▽
Styrene 중합제 3903 502 485 865 858 58.0 56.5 ▽

환식탄화수소 2902 284 441 9 32 3155.6 1378.1 -
에틸렌 중합제 3901 669 398 121 223 552.9 178.5 ▽

스텐레스코일 7219 276 354 133 586 207.5 60.4 ▽
프로필렌 중합제 3902 454 324 104 186 436.5 174.2 ▽

합성장섬유직물 5407 558 318 748 491 74.6 64.8 ▽
무선통신 부품 8529 142 294 64 155 221.9 189.7 ▽

컴 퓨 터 8471 47 295 143 302 32.9 97.7 ▲
철/비합금강 코팅코일 7210 158 270 135 441 117.0 61.2 ▽

컴퓨터 부품 8473 113 256 317 1,031 35.6 24.8 ▽
다이오드/TR 8541 126 238 380 563 33.2 42.3 ▲

철/비합금강 코일 7209 347 237 279 342 124.4 69.3 ▽
코팅지 4810 401 215 94 117 426.6 183.8 ▽

코팅직물 5903 224 197 470 297 47.7 66.3 ▲

주 : 1) 2002년은 1-8월실적 2) ▲:경쟁력 강화, ▽:경쟁력 약화

석유화학제품은 타이완의 설비증설로 1999년 이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수출여력이 확대됐는데, 타이완은

2000년 이후 에틸렌 순수출국으로 전환됐다.



한국의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중국수출은 1998년 2억6000만달러에서 2002년 1-8월 5억7000만달

러로 2.5배정도 증가했고, 타이완은 1998년 2000만달러에서 2002년 1-8월 2억8000만달러로 14배 증가했다.

Polyester 섬유, PET필름, 테프론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PTA는 중국수요가 2000년 430만톤에서 2002년 600

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 품이다.

타이완은 아시아 최대 생산기업인 CAPCO를 비롯해 353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2000년부터 순수

출국으로 전환한데 이어 2001년 25만톤을 증설해 과잉물량을 중국수출로 해소하고 있다.

Styrene 중합체, 에틸렌 중합체, 프로필렌 중합체 중국수출도 한국은 1998년 16억2000만달러에서 2002년 1-8

월 12억1000만달러로 줄어든 반면, 타이완은 10억9000만달러에서 12억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수요부진과 과잉설비로 가동률을 하락시키고 있는 반면 타이완은 중국시장을 겨냥

해 생산능력을 증설해 2001년부터 순수출국으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타이완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1999년 139

만톤에서 2001년 239만톤으로 늘어났고, 프로필렌은 77만톤에서 160만톤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화학 및 플래스틱제품 수출에서 아직까지는 타이완에 다소간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갈수록 경

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무역협회는 타이완이 한국의 중국진출에 있어 최대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의 급부상으로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를 중국시장에서 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타이완이 수출을 좌우할 요인이 되

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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